
정유, 가짜석유 근절대책 효과 의문
시장질서 바로 잡고 세수 확보도 가능 … 불법행위 완전근절은 어려워

정유기업들은 정부가 가짜석유 유통 근절 대책을 내놓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

타내면서도 근절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.

GS칼텍스는 “석유제품 시장에서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”이라면서 “정품만을

판매하는 선량한 주유소는 보호돼야 한다”고 밝혔다.

현대오일뱅크도 “교란된 시장질서를 바로잡으면 정부가 세금을 제대로 걷을 수 있고 높은 석유제품 가격에

대한 지원도 할 수 있을 것”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.

SK에너지는 “SK에너지 간판을 달고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에서 가짜석유를 팔다 단속되면 소비자들

의 신뢰를 잃어 매출도 줄어들게 된다”며 “국민을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가짜석유 판매행위를

완전히 근절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그러나 일부에서는 정부가 가짜석유 취급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1억원으로 높이고 단속기관에 수사권을 부

여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고 불법판매 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고

있다.

정유기업의 한 관계자는 “처벌을 강화하면 일시적으로 수그러들 수는 있을 것으로 본다”면서도 “위법행위를

뿌리 뽑을 수 있을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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